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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관을 버려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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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새벽에 기도 중 저의 나쁜 성격, 습관들이 생각나서 한숨이 

나왔습니다. 저 혼자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주님께 

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. 정신세계 하나, 하나 까지도 

다 손 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.

* 예수님 말씀 *

습관을 버려라.

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습관. 

말 안 듣는 습관.

정신 잃는 습관, 즉 신앙이 힘든 것.

주의 정신 갖지 못하는 습관.

마음 주관 못하는 습관.

정신 합리화의 습관, 

즉 말씀을 자기 상황에 합리화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.

습관이 무서운 것이다.

습관만 버려도 부활될 수 있다.

자기 성질 버려야 부활된다.

성질도 습관이고, 성격도 습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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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적인 자, 영적인 자 모두 습관이다.

습관의 차이다.

습관 때문에 판가름이 난다.

늘 하던 습관대로 그날도 맞이한다.

육적인 자. 육적인 생각이 가득한 자.

주 앞에서도 그러하다.

그날에도 육적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, 주 앞에 나간다.

늘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기도하여 판단하는 자는

주 심정 맞춰 그날에 주를 맞이하게 된다.

습관, 너 자신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.

그날에 맞는 것도, 못 맞는 것도

모두 네 행실, 습관 때문이다.

습관을 버려라.

영적인 습관만을 가져라.

늘 기도하고 나의 생각에 충만하여라.

나를 중심하여 판단하고 나를 중심하여 행하여라.

처음에는 잘되지 않아 나를 잊고 살겠지만

정신으로 하면 할 수 있다.

마음먹고 정신 단단히 행하면 네 삶으로 이루어진다.

나의 말들을 네 삶으로 나타내어라.

말이 그저 말로 끝나면 부족하다.

행함으로 보여주어라.

습관은 무서운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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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관은 남을 해치고 너 스스로에게도 해를 입힌다.

해 당하는 자 되지 말지니라.

온전히 나, 주를 맞자.

마음을 비우고 깨끗케, 온전히 하여라.

너의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.

나의 말을 들어라. 집중하여 들으라.

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대로 남도 대하고, 나도 대하고, 

자기 스스로도 대한다.

인격이 신격화 되어야 한다.

인격은 인간의 품격이요,

신격은 신의 품격이다.

나 예수의 품격을 갖추라.

정신이 품위 있게 빛나야 한다.

그 정신은 나 예수의 정신이고

선생의 정신이니라.

마음, 정신, 생각을 고쳐라.

마음, 정신, 생각이 네 몸속에 암도 되고 핵도 되니

깨끗이 고쳐 네 지체로 만들어라.

제 지체가 아닌 것이 지체에 있으면 사망이다.

그렇지 않느냐.

깨끗한 지체가 되어라.

나 예수는 간다.

그러나 곧 네게 다시 오리라.

신부 택하는 ‘지금’도 진행 중이나 곧 그 문이 닫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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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.

너희의 신랑 주 예수니라.


